
전경련, 바이오 공동 연구·생산·마케팅 개발

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(위원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)는 7월12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허영섭 위원

장, 손병두 부회장, 한동혁 대한제당 사장, 조완규 한국생물산업협회 회장,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 등 생명과학

업계·학계·연구소 최고경영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.

전경련은 2002년 하반기에 ▲생명과학산업 환경개선 실태조사 ▲민-관 공동 해외 선진 바이오기업 시찰 ▲

바이오 기반기술 공동개발방안 수립 ▲생명과학기업 공동연구 및 생산·마케팅 프로세스 개발 등을 중점 추진

키로 의견을 모았다.

특히, 생명과학기업 공동연구 및 생산·마케팅 프로세스 개발 추진사업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경쟁력을 감

안해 바이오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동대처가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다.

전경련은 국내 공통핵심기술 등을 도출하자는 차원에서 2002년 상반기부터 바이오업계 공동으로 자금을 출

연받아 [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생명과학산업 기술로드맵] 작성사업을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.

사실상 국내 547개에 이르는 제약기업들의 R&D 비용을 모두 합쳐도 해외 대형제약기업 1사의 연구개발 비

용에 미치지 못한 것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이기 때문이다.

따라서 국내 생명과학기업 공동연구 및 생산·마케팅 프로세스 개발은 기본 바이오기업 뿐만 아니라 심각

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수 바이오벤처들과 대기업의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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